
일정 팩트 해설

2013.01 2013.1.16 호주 임상시험 승인

2013.01.31 임상시험 CRO로부터 호주식약청에 신고 완료함

2013.02 2013.2.5 호주 임상시험 환자 모집중(주주글)

2013.03
2013.04
2013.05
2013.06
2013.07
2013.08
2013.09
2013.10
2013.11
2013.12
2014.01
2014.02
2014.03
2014.04
2014.05
2014.06

2014.07

2014.7.10 (주주글)호주암성통증임상관련

 -호주 뉴질랜드 12개 임상기관에서 실시 중인 임상 성공리 진행 클로징 단계

 - 호주의 임상기관 요청으로 긴급의약품 공급절차 진행(7월 말 공급 시작 예정)

 - 세계 학회지에 논문형식 발표예정

 - 최종보고서 입수되는 대로 국가별 신약품목허가 신청서 제출예정

 다국적 제약사, 해외투자 그룹이 임상대행사에 접촉시도, 자료요청

> 자료유출 금지 조치 취함!!

 => 정보차단으로 많은 루머 생산되고 있음

2014.08

2014.09
2014.9.30 앤드류 한가 놈 임상연구 진행보고서 코미팜에 제출

> 임상연구 진척 82% 완료, 보고서 작성 9개월 후 완성 => 연구 소요경비 송금

임상이 82% 수준까지 척척 진행되는 단계까지 구두로 계속 보고를 받고 있었을 테니 위 주주글

은 구라 아님이 팩트체크됨

위 빨간글 내용이 한가놈 사건의 발단의 시작으로 파악됨

임상시험

호주 임상시험 관련 타임라인(음해사건 끼워 맞추기)



2014.10

* 2014.7~10월 : 양회장, 모든 가족이 소득세, 증여세 등 탈세혐의로 계좌추적 등 국세청 조

사

* 2014.10 : 해외투자 송금이 외화도피 행위로 간주 집, 회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외사로부터 외화도피 혐의 확인수사 별건  => 2015.6 무혐의 처분

 해외투자와 송금에 대한 서울세관 조사국 특별조사        => 2015.3 무혐의 처분

2014.10.16 (주주글)머니투데이 더벨 “코미팜, 중국투자금 회수 언제쯤?” 기사에 대한 해명

     => 위법사실 없음, 정확한 회계처리 하고 있음

2014.10.17 (주주글)머니투데이 더벨 또 다른 기사에 대한 해명

     => 확인되지 않은 기사임, 허위기사 게재한 저의 의심스러움

    코미녹스 해외법인 허울뿐? => 아니다!

2016.9.9 주주글에서 본인에 대한 폄하 음해로 인한 권력기관 조사 수사 건을 밝힌건데 국세청,

세관, 중앙지검에 누가 계속 쉬지 않고 성실하게 찔러댔을까???? 시기가 교묘하다 교묘해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감, 양회장도 폄하 음해라고 표현하고 있음.  거기다 아래 언론까지 같은 시기 이

것 저것 쑤셔대며 합세하는 양상임

2014.11 2014.11 호주식약청 특별공급정책에 의거 PAX-1(코미녹스) 호주시장에 무상공급 개시 주주글에서 밝힌 일정에서 약 3개월 정도 딜레이 되었지만 주주글대로 진행되었음

2014.12

2015.01

2015.01.07 (주주글)호주임상시험 마무리 단계임

   - 임상시험 결과 보고는 특별공급정책에 의한 공급이 마무리 되어야 가능하며

     관련 연구자들과 임상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마무리 될 예정

2015.02

2015.03

2015.04

2015.05

2015.06
2015.6.23 (주주글) 호주정부에 제출한 암성통증치료제 공급(판매) 허가승인 신청 준비가 2

개월 정도 늦어짐

2014.9월 경. 한가놈이 임상시험 보고서 작성이 9개월 뒤 완성된다고 보고 했으니 

2015.7월 경 어림 이때 쯤 보고서 나와야 함, 양회장도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주주들에게 알렸겠

구…



2015.07

*바로 이때 쯤 호주시판 허가 진행이 늦어진다고 주가 개폭락~

*양회장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게시판 뒤집어짐(나는 이때 의연하게 대처했음 ㅎㅎㅎ 욕도 안했

음 ㅎㅎㅎ 양회장 믿어보겠다고 했음 ㅎㅎㅎ 그런데 주가 개폭락으로 열불나고 속쓰려서 몇 일

잠은 못 잤음. 그런데 한가놈 사건을 알고 나니 그 때보다 지금이 더 열불남!!!)

*이때쯤이 아마도 양회장님 회장 사퇴했다가 번복하고 했던 때 일 것임

*거꾸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가놈이(아마도 뒤로는 호박씨 까면서..) 양회장에게 된다고

~ 되고 있다고~

*보고했을테니 믿었겠구

*누가 봐도 82% 진척에서 특별한 문제 없었으니 시간이 흘러 결과 나올 때 되었구

*주주들에게 일정이 미뤄지지만 될것이다 계속 얘기할 수 밖에 없었구....

*그런데 차일피일 결과 보고서가 안 나온 거지.. 양회장이 거짓말했다고 보긴 힘듬. 오히려 중간

에서 엄청 스트레스.

*임상결과 보고서가 제때 나왔으면 호주시판도 일정대로 착착 진행되었을텐데

*주주들은 아우성이지 미루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얼마나 답답하고 열딱지나면 양회장님도 때려

친다고 그랬을까 싶으다...ㅠㅠ 

*그런데 한가 놈은 이미 스파이~ 로 변신 트랜스포머 ~

*죽일놈! 아~ 그 때 주가 개폭락하고 게시판 난리났던 거 생각하면 아으~~~한가놈 확 그냥 !!

2015.08

2015.09

2015.10

2015.11

2015.12

2016.01

2016.1.12 (주주글) - 팍스넷 필명 대박추격자가 코미팜을 허위공시로 신고

           회사가 신고인을 무고, 명예회손, 모욕, 업무방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물을 것

- 암성통증치료제 pax-1(코미녹스)의 호주시장 공급(판매)허가 승인신청과 관련 몇 차례 보

완자료 제출하였음

2016.02

2016.03

2016.04

2016.05

2016.06

2016.07

2016.08

2016.09
2016.9.9 (주주글) 호주에서의 공급(판매) 허가 득함

- 조건(제한)없이 모든 암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공급(판매)할 수 있음

요 때 주가가 한차례 확 솟구침, 이때 임상완료 보고서까지 나왔으면 코미팜은 완전 궤도탔을 것

아닐까? 

2016.10

2016.11

2016.12



2017.01

2017.02

2017.03

2017.04

2017.05

2017.06 2017.6.28 한가놈 임상연구 완성을 위한 소요경비 요청 => 소요경비 송금

경비도 송금했겠다 임상 데이터가 완성되어 드디어 보고서 작성이 마무리 되었겠구나 회사에서

는 보고서 제출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

* 그러자 한가놈 임상시험 중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라고 구라로 코미팜에 보고  

* 뭔 소리? 뭔 봉창 두드리는 소리, 뭔 토끼 머리에 뿔나는 소리, 일단 보고서 줘봐! ...시간 끌기....

독촉.....(반복)

* 뭔 임상이 몇 년이 되도록 계속 거의 완료단계야? 거짓말 아냐!!?? 주주들은 회사의 정보 미공

개에 실망

* 게시판에서 음해세력 들은 코미팜, 양회장 까대기 본격 작업

* 양회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 . .

2017.07

2017.08

2017.09

2017.10

2017.11

2017.12

2018.01 2018년도 신약개발 대행사 바이오앤진에서 PPD로 변경

2018.02

2018.03

2018.04

2018.05

2018.06

2018.07

2018.08

2018.09

2018.10

2018.11

2018.12

2019.01

* 2017년 보고서 제출 기피 * 한가놈 보고서 제출 기피하는 것이 뭔가 구린 데? 회사에서 눈치 까기 시작

* 2018년 보고서 제출 지속 거절

* 이러는 사이 주주들과 양회장 간 불신은 바벨탑 높이 만큼 쌓임

* 한가놈 스파이 심증 굳어짐, 자체 조사, 한가놈 혐의에 대한 강한 물증과 심증 자체 확보

* 이런 상황을 주주에게 알리면 오픈하면 한가놈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고, 자료 파기 등 증

거 인멸 우려

* 주주들 욕 바가지로 먹더라도 공개 안하고 비밀리에 법적 절차 진행



2019.02 2019년 2월: 너 딱걸렸어

* 한가놈 눈치 못 까게 비밀리에 호주 대법원에 사실 확인 요청 

* 이놈 나쁜 놈이네 거짓말 했네 호주법원이 한가놈 혐의 인정, 전격적으로 신속하게 모든 재산

가압류 땅땅!!

* 재판 진행

2019.03

2019.04

2019.05

2019.06

2019.07

2019.08

2019.09

2019.10

2019.11

2019.12


